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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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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조합은 4월 29일(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故 김낙성, 故 김왕찬, 故 오용철, 故 김양중, 故 윤준상 선배열사의 합동 추모제를 거행했다.





본 행사는 노동의례, 추모자 약력보고, 분향 및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추모제는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한 8개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합간부 90명이 참석했다.





또한, KT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다 산화해 가신 선배열사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계승하는 자리인만큼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을 통해 고귀한 뜻을 기렸다.





김인관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선배열사들께선 노동자 생존권 운동에 모두 참여하시어 고달픈 현장마다 소리없는 발걸음으로 따뜻한 손길과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어려움에 처한 동지와 함께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 고 회고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단체교섭 역시, 선배 열사들의 희생과 투쟁 정신을 받들어 임해야 한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단결할 때, 단체교섭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노동조합은 4월 29일(화) 오전 10시, 경기 안성시 소재의 유토피아 추모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 1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중앙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회계감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회계규정 제47조 계약방법 개정에 관한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 충원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노동조합은 안건 통과 후 2025년도 단체교섭을 앞두고 관련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준비사항 등 논의를 이어갔다.











2025년 선배열사 합동추모제 개최�위원장, 단결과 투쟁 정신 받들어 단체교섭 승리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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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화)








